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‘사랑 후에 오는 것들’ 제작 확정 &
이세영, 사카구치 켄타로 캐스팅! 한일 대표하는 아름다운 배우들
이 만났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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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세영 & 사카구치 켄타로
한일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배우들의 운명적 만남!
가슴 먹먹한 정통 멜로 탄생 예고!

쿠팡플레이가 차기 오리지널로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을 제작 확정하고, 캐스팅을 발표했다.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배
우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가 만나 가슴 먹먹한 정통 멜로를 선보일 예정이다.

사진출처(좌부터): 프레인글로벌 / Tristone Entertainment
쿠팡플레이 시리즈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(감독: 문현성ㅣ주연: 이세영, 사카구치 켄타로ㅣ제공: 쿠팡플레이ㅣ제작: (주)실버라
이닝스튜디오, CONTENTS SEVEN)은 일본 유학 중이던 ‘홍(이세영)’이 ‘준고(사카구치 켄타로)’를 만나 애절한 사랑과 이별을 겪
은 후 5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재회하면서 펼쳐지는 ‘운명적인 사랑’에 관한 이야기다. 

이 작품은 한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감성적인 문체로 담아 많은 사랑을 받은 소설 [사랑 후에 오는 것들]이 원작이다. 국내 인기 작
가 공지영과 <냉정과 열정사이>의 츠지 히토나리가 공저한 원작 소설은 출간 당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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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플레이 시리즈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은 이미 검증된 이야기에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의 만남이 더해져 가슴 울리는 정통
멜로로 완성될 예정이다. 드라마 <옷소매 붉은 끝동>에서 전국민을 사로잡은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세영은 한 때 너무나 사
랑했던 남자 ‘준고’와 다시 재회하며 감정이 몰아치는 ‘홍’� 역할을 맡았다.

여기에 최근 <남은 인생 10년>으로 국내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사카구치 켄타로는 후회라는 상처를 안고 있는 ‘준고’로 분해
독보적인 로맨스 연기를 보여줄 예정.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로케이션과 이국적인 화면은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의
이야기를 더욱 화사하게 담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.

이세영은 “평소 좋아했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. ‘사랑’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
연기하겠다. 그리고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와의 호흡도 기대된다.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사카구치 켄타로 역시 “한국 스태프들과의 작업이 매우 기대된다. 무엇보다 섬세한 연기가 탁월한 이세영 배우와 아름다운 멜로
로 만나 기쁘다.”라며 소감을 남겼다.

작품의 연출을 맡은 문현성 감독은 “‘사랑’에 대해 이토록 섬세하게 그려낸 원작을 연출하게 되어 기쁘다. 두 주인공들이 쌓아 나
갈 섬세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에 오롯이 닿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각오를 다졌다. 

가슴 먹먹한 정통 멜로의 탄생을 예고한 <사랑 후에 오는 것들>은 제작을 확정 짓고 추후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.

한편, 쿠팡플레이는 이 외에도 80년대 말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다이내믹 청춘 활극 화제작 <소년시대>,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
상위 1% 천재들의 두뇌 배틀 서바이벌 <대학전쟁>을 매주 금요일 공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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